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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: 2024년 11월 8일(금)

친러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 대응상황 점검

-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공동대응, 큰 피해 없는 상황 -

- 국정원 및 행안·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 개최 -

  국가안보실은 어제(11/7, 목)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

주재로 국가정보원, 행정안전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

관계관의 참석하에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사이버

침해 관련 대응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위협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

  신 비서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에게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강화와 사이버 

공격 발생시 조치사항을 전파하며 신속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

  정부는 일부 공공·민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 

(디도스)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  우리나라에 대한 친 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공격은 이전에도 간헐적

으로 있었으나,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공격이 빈번해

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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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들의 공격은 민간 대상 해킹이나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 

서비스거부 (디도스)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,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

중심으로 친러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주시하면서, 관계기관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

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  일부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 또는 단절된 바 있으나 그 외에 

별다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.

  향후,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따라 공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이버 

위협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해 

나갈 예정입니다.  <끝>


